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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맞춤법 교육의 중요성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가 된다. 맞춤법에 어긋나게 쓰여진 글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이 시골 할머니거나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문을 하는 경우에도 맞춤법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춤법에

맞게 표기를 했는가는 쓰여진 글을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맞춤

법은 작문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문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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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맞춤법 능력이 부족할 경우, 글을 쓰는 과정에서 표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고 이는 어떤 형태로든 작문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

니다. 그러나 맞춤법 교육이 만족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물론, 자신이 받았던 국어교육을 회상해 보라고 했을 때 많

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었던 받아쓰기부터 기억해 내곤 하

는 것을 보면 초기 국어교육에서 맞춤법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맞춤법에 자신이 있는 성인이 많지 않

으며,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린다는 불평을 늘어

놓곤 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맞춤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맞춤법 교육은 한글 입문기에 시작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행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시기를 다루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을 뿐더러, 학습자의 국어 능력과 맞춤법 능력 정도에 따라 맞춤

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1) 본고에

서는 고등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맞춤법 교육은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과 관련되고, 나아가 말하

기 영역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주로 국어지식 영역에서 행해지므로2), 문

1)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것을 실제 표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
력을 키워 주는 합리주의적 맞춤법 교육 내용과 방법과 , 단지 맞춤법에 맞
는 표기를 암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경험주의적 맞춤법 교육 내용

과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이 옳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
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한글 입문기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

년 학생들에게는 합리주의적 방법보다는 경험주의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며, 반면 어느 정도 언어 분석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는 합리
주의적 교육이 좀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법을 거의 틀리지
않는 성인은 어린 학생들과는 또다른 맞춤법 교육 내용과 방법을 필요로 한

다 .
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맞춤법 교육은 국어지식 영역의 국어의 규
범과 적용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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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Ⅱ . 문자와 언어에 대한 개념 혼란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보다 역사적으로 늦게 나타났을 뿐더러, 개인

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보다 늦게 학습된다는

이유로 문자 언어에 대한 음성 언어의 우위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 중심의 언어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언어 연구의 대상

으로 음성 언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음성 언어와 문

자 언어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음운론적, 형태

론적, 통사론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노대규 1996)을 생각

할 때, 이 둘을 한 언어의 대등한 두 가지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음운, 형태, 통사, 담화의 층위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음성으로 실현

될 수도 있고 문자로 실현될 수도 있다. 언어의 단위인 음운이 반드시

음성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 라는 형태소는 [namu]라는 음성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나무처럼 문자로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3)

음성으로 실현되는 경우 - 음성 언어

언어

문자로 실현되는 경우 - 문자 언어

문자와 언어는 관련성이 많기는 하지만 서로 층위가 다른 별개의 개

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맞춤법 교육의 문

제점으로는 표준어와 맞춤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단위에 대한 혼동을 들 수 있다.

3) 언어에 따라서는 문자로는 실현되지 않고 음성으로만 실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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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준어와 맞춤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

한 언어에는 여러 방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의사 소통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한 공용어를 표준어라 한다. 언어는 음성으로 실

현될 수도 있고 문자로 실현될 수도 있으므로, 표준어 역시 음성으로 실

현될 수도 있고 문자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음성으로 실현되는 표준어를

음성 표준어, 문자로 실현되는 표준어를 문자 표준어라 할 수 있다.

음성으로 실현되는 경우 - 음성 표준어

표준어

문자로 실현되는 경우 - 문자 표준어

음성으로 실현되는 경우 - 음성 비표준어

비표준어

문자로 실현되는 경우 - 문자 비표준어

표준어를 문자로 표기했다고 무조건 문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언어를 문자로 적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4) 따라서 문자 표준

어는 표준어를 표준적인 표기 방법으로 적은 것을 의미한다. 맞춤법이

란 문자 표준어를 적는 방법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에서

도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

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표준어를 선정하는 방법은 맞춤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맞춤법에서 표음주의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4 ) 표준어 억양으로 발음한 [마는 채글 일걷따]는 음성 표준어이지만, 이를 문자
로 표기한 마는 채글 일걷따나 만흔 책을 일겄다 . 등은 문자 표준어가 아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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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변하여 소리와 표기가 현저히 달라졌을 경우, 현실적인 소리를 따

라 적는다. 아름답다의 활용형인 아름다워는 모음 조화 원칙으로 보면

아름다와가 맞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워로 발음하므로

표기도 그렇게 바꾼 것이다 .(고등학교 문법, 1996, p .190)

아름답다의 활용형을 아름다와가 아니라 아름다워로 표기하는 이

유는, 그것이 표준어이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사람이 아름다워로 발음

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름다워로 발음하기 때문이라

는 이유는 아름다워로 적는 이유이기 전에 아름다워를 표준어로 삼은

이유이다. 아름답다의 활용형을 아름다워로 적는 이유는, 불규칙 용언

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5)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릅답어로 적기 않고 아름다워로 적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 표준어와 맞춤법의 관계와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

은 맞춤법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한 언어 내에는 여러 방언이 있고, 그

중에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이 표준어이며,

방언이 표준어보다 열등한 언어가 아니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으며,

문법 교과서에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6) 문자 표준어인 맞춤법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활한 문자 의사소통을 위해 인위적으로

5)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
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중간 생략)

6. 어간의 끝 이 로 바뀔 적
깁다 :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 [炙] : 구워 구우니 구었다

(이하 생략) (한글 맞춤법 제18항)
6) 방언에 대해서도 두 가지 편견이 있다. 하나는 어느 경우에도 방언을 사용해
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 다른 하나는 방언은 단지 발음만이 표준어와 다른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 방언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을 가지고 있다. 또 방언 속에는 각 지방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
그러므로 방언은 각 지역의 특유한 정서를 담아 의사 소통에 기여하는 기능

을 한다. 이것은 표준어가 통일 기능을 가지듯이 방언 역시 똑같은 기능을 하
기 때문이다 .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준어는 그 공간적 배경이 국가임에
비하여 방언은 특정 지역이라는 점이다 . (고등학교 문법 , pp. 18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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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것이 맞춤법이며, 상황에 따라 비표준 음성언어가 용인될 수 있

는 것처럼, 비표준 문자 표기도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7)

그러나 문법 교과서에는 맞춤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항상 필요한 것인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 . 단위에 대한 혼란

문자와 언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의 단위와 언어의 단위 역

시 다르다.

음운론적 층위에서 음성 언어의 단위에는 음운과 음절이 있다. 음운

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된다.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단위인 음절

은 국어의 경우, 자음 1 + 모음 1 + 자음 1로 이루어진다. 음절의 핵이

되는 모음을 제외한, 모음 앞뒤의 자음은 없어도 음절을 형성할 수 있

다. 모음 앞에 오는 자음을 첫소리 , 음절의 핵인 모음을 가운뎃소리 ,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을 끝소리라고 한다.

반면 문자 언어의 단위에는 자모(낱자)와 음절자8)가 있다. 자모는 음

성 언어의 음운과 대칭되는 단위로, , , 등과 같은 자음자와 ,

, 등과 같은 모음자가 있다. 음절자는 자음자 1 + 모음자 1 + 자음

자 1~2로 이루어진다. 모음자 앞에 오는 자음자를 첫글자 , 모음자를

가운뎃글자 , 모음자 뒤에 오는 자음자를 끝글자라고 하며, 끝글자를

7) 컴퓨터 채팅에서 즐겨 사용된다는 아냐세요 , 방가 등은 금지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학생들의 편지에 사용된 안뇽~ , 쥬금이얏~ 등도 마찬가지이
다. 언어 사용은 옳고 그르다는 정확성의 잣대보다는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
은가라는 효용성의 잣대가 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어야 하며, 이는 문자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맞춤법 교육을 행하는 이유는 문자 언어
를 사용할 때 언제나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문
자 표준어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

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8 )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단위로 모아 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음성 언어의 음절과 대칭되는 단위로 음절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일반 언중들이 사용하는 글자라는 단어는 자모보다는 음절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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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받침이라고 부른다. 음절자에서 받침은 생략될 수 있지

만, 첫글자와 가운뎃글자는 생략되지 못한다.

이상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음운
자음

자모
자음자

모음 모음자

음절

(자음 1)
+
모음 1

+
(자음 1)

음절자

자음자 1
+
모음자 1

+
(자음자 1∼2)

그러나 음성 언어의 단위와 문자 언어의 단위가 완전히 대칭되는 것

은 아니다. 강[kang]에 사용된 은 자음자이며, 자음이지만, 이[i]에

사용된 은 자음자이지만 자음은 아니다. 음절의 첫소리가 없어도 음

절을 이룰 수 있지만, 첫글자가 없으면 음절자를 구성할 수가 없다9). 음

절의 끝소리에는 자음이 하나밖에 못 오지만, 음절자의 끝글자에는 자

음자가 두 개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에는 , , , ,

, , 의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지만, 음절자의 끝글자에는 모든 자

음자가 다 올 수 있다.

따라서 음성 언어의 단위와 문자 언어의 단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문자의 단위와 언어의 단위를 혼동

하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

이어적기란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것으로 누니, 누늘 , 누네와 같이

적는 것이고, 끊어적기란 받침을 눈이, 눈을 , 눈에와 같이 앞 음절의 마지

막 자리에 적는 것이다 .(고등학교 문법, 1996, p .189)

9) 형태소 五의 경우, 음성은 [o]로 실현된다. 그러나 표기할 때에는 가 아니
라 오라고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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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기법을 채택함으로써 , 특히 받침 표기에서 개화기 이전까지의

이어적기를 버리고 끊어적기를 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문법 , 1996, p .190)

받침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음절자의 마지막 자모를 말한다. 따라

서 받침은 뒷말에 이어 적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받침은 문자

언어의 단위가 아니라, 음성 언어의 단위이다. 즉 형태소의 마지막 자음

을 뜻한다. 누니의 두 번째 은 형태소 눈의 마지막 음운이다. 형태

소 눈의 마지막 음운은 눈이라고 표기할 때에는 첫 음절자의 받침으

로 표기되지만, 누니라고 표기할 때에는 두 번째 음절자의 첫글자로 표

기된다.

Ⅲ . 표기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어를 문자로 적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말을 적는 표기 원칙에는 변별되는 2개의 대립쌍이 있는

데, 그 하나가 표음주의 대 표의주의의 대립쌍이고, 다른 하나가 모아

쓰기 대 풀어쓰기의 대립쌍이다.

표음주의란 소리나는 음소대로 적는 표기법을 말한다. 반면 표의주의

란 여러 변이 형태 중에서 기본 형태 음소를 밝혀 기본형을 세워 적는

방법을 말한다. [日出]을 소리나는 대로 해도지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

를 취한 것이고, 기본 형태 음소를 밝혀 해돋이라고 적는 것은 표의주

의를 취한 것이다.

모아쓰기는 자모를 음절자 단위로 모아서 쓰는 것이고, 반면 풀어쓰

기란 자모를 선조적으로 쓰는 것이다. [門]을 문으로 적는 것은 모아쓰

기를 한 것이고, 으로 표기한 것은 풀어쓰기를 한 것이다.

표음주의/표의주의의 원칙과 모아쓰기/풀어쓰기의 표기 원칙은 밀접

하게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별개의 표기 원칙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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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적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특

수한 맞춤법 문제가 발생한다 . 맞춤법 문제는 주로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

과 관련된다. 받침 표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어적

기이고, 다른 하나는 끊어적기이다 . 이어 적기란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것으로 누니 , 누늘 , 누네와 같이 적는 것이고 , 끊어적기란 받침을 눈이 , 눈

을, 눈에와 같이 앞 음절의 마지막 자리에 적는 것이다.(고등학교 문법 ,

1996, pp .188- 9)

받침에 어떤 낱자를 써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특정 낱자를

받침에 써야할지 아니면 다음 글자의 첫 자로 써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맞춤법을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이유이므로, 일견 맞춤법 문제는 주로

받침을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위의 인용문

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쓰러지다]를 적을 경우,

음절 단위로 적기 때문에 쓰러지다로 적어야 할지, 쓸어지다로 적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음운 단위로 적게 된다면

로 적게 되기 때문에 맞춤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맞춤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음운 문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지 않는다 하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첫째, 형태소의 경계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절 단위로

모아쓰지 않고 음운 단위로 풀어쓴다고 하더라고 맞춤법의 문제는 발생

하게 된다. 해돋이의 예를 들어보자. 모아쓰지 않고 풀어쓴다고 할 경

우 로 적을 것인지, 로 적을 것인지의 문제

는 남게 된다. 이는 모아쓰기라는 문자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

니라, 이른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표기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10)

10) 풀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영어의 경우에도 발음대로 적는 원칙과 형태소의
대표형을 고정시켜 적는 원칙이 대립될 수 있다 . 영어에서 [兒]의 의미를 갖
는 형태소는 단수일 경우 모음이 [ai]로 발음되고, 복수형일 경우 첫 모음이
[i]로 발음되지만 , 표기에서는 ch i ld∼ch i ldr en 으로 모두 모음을 i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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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태소의 경계에서 앞 형태소의 마지막 자음이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맞춤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쓰러지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쓰러지다]로 발음되는 어

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서 있거나 쌓여 있던 것이 한

쪽으로 쏠려 넘어지다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

어내거나 한데 모아 치움을 당하다는 의미이다. 현행 맞춤법에서는 이

를 쓰러지다와 쓸어지다로 구분하여 표기하여 그 의미 차이를 시각적

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항) 모아적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표기로 구분하는 것

이 문자 생활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아적기를 하지 않더라도

두 단어를 달리 적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로

후자는 11)로 표기할 수 있다. 우리말의 음운 규칙

상, 자음 다음에는 자음 이 바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와 는 동일하게 읽힐 수 있다.12)

맞춤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음운 문자를 음절 단위로 적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맞춤법의 문제는 단어의 어원을 밝혀 적을 것인지,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맞춤법 규정의 표현대로

하자면,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어법에 맞도록 적을 것인가의 선

택의 기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발음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태소에서 파생된 단어는 같은 철자로 표기하는

표의주의 원칙을 취한 것이다 .
11) 여기에 사용된 은 의 어근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형태소

가 결합된 것임을 보여주는 장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쓸어지다의
도 마찬가지이다.

12) 물론 를 [쓰러지다]로 읽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쓸어지다를 [쓸#어지다]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
는 것이 연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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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총칙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

다. 문법 교과서에는 소리대로 적되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해당되고,

어법에 맞도록 함은 표의주의 표기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한글 맞춤

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혼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는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법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혼용한다는 사실 자체라

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표음주의를 택하고, 어떤 경우에 표의주의를 택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맞춤법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 교과서에는 표음 주의/표의주의가 반영된 대

표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맞춤법에서 표음주의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소리가 변하여 소리와 표기가 현저히 달라졌을 경우, 현실적인 소리를 따

라 적는다. 아름답다의 활용형인 아름다워는 모음 조화 원칙으로 보면

아름다와가 맞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워로 발음하므로

표기도 그렇게 바꾼 것이다. 상추 역시 상치의 발음이 변했기 때문에 표

준어를 상추로 바꾸고 , 그에 따라 표기도 바꾼 것이다 . 둘째 , 어법에 맞도

록 쓸 경우, 실제로 발음되는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집을

짓어서로 쓰지 않고 집을 지어서로 쓰는 것과 같은 불규칙 용언의 표기가

그 좋은 예이다.

맞춤법에서 표의주의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떡이 , 떡을처럼 체언을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둘째 , 먹다, 먹고 , 먹

어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셋째 , 칼날, 부엌일, 꽃

잎과 같은 합성어나, 첫아들 , 헛웃음과 같은 파생어는 각각 그 원형을 밝

혀 적는다 .(고등학교 문법 , 1996, p .190)

위의 설명을 따르자면, 칼이나 산지기는 표음주의가 반영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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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주의가 반영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

만으로는 쓰고자 하는 단어를 표음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표기해야 하는

지, 표의주의에 따라 써야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맞춤법 능

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표음주의 원칙을 취하고, 어떤 경우

에 표의주의 원칙을 취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글 맞춤법은 하나의 형태소를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시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형태소의 기저형을 그 형태소

의 고정된 표기형으로 삼게 된다.13) 이 원칙으로 인해 소리나는 대로만

적는 것보다는 노력이 들더라도, 쓰여진 글을 읽을 때 의미 파악이 쉽고

분명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표음주의니 표의주의니 하는 원리를 내세우지 않고14), 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위호정 1999).

첫째, 표준어를 적는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적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부사의 끝음절 이나 히를 구별하여 적는 것은 표준 발음에

따른다(제56항). 선택의 의미를 갖는 조사나 어미는 든지로 적고 지난

일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 것(제56항), 하노라고

와 하느라고 , - (으)러와 - (으)려 , - (으)로서와 - (으)로써를 구별하

여 적는 것(제54항), 예사 높임의 종결어미 오와 서술격 조사에 붙은

연결 어미 요를 구별하여 적는 것(15항의 붙임2, 붙임 3)이나, 어미 뒤

에 붙는 조사를 요로 적는 것(제17항)은 표준어가 그렇기 때문이다. 접

미사 꾼, 때기, 꿈치, 깔 등은 된소리가 나는 형태를 표준 형태로 인정

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다(제54항).

13) 북한의 조선말맞춤법이 남한의 한글 맞춤법보다 맞춤법의 원칙을 훨씬 명
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

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조선말규범집 , 1987, 총칙)
14) 표음주의니 표의주의니 하는 용어 자체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모순 되는 두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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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운을 낱자의 음가대로 적는다. 형태소 하

늘[天]을 구성하는 음운을 나타내는 낱자는 , , , , 이므로, 형태

소 하늘[天]은 하늘이라고 적는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나는 된소

리는 된소리로 적는다.(제5항)

그러나 국어 음운 규칙상 항상 된소리로 실현되는 환경일 경우에는

된소리 대신 예사소리를 적는다. , 받침 뒤의 된소리(제5항의 다

만)와, 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다음에 나는 된소리(제53항)는 된

소리로 발음되지만 예사소리로 적는다.

또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표기법의 관습에 따라 적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호전 현상으로 인해 으로 소리나는 받침을 제외하고는 받

침의 소리는 으로 적는다는 규정(제7항)과, 자음 뒤에서 로

소리나더라도 로 적는 일부 단어(제8항), 로 소리나지만 로 적

는 일부 단어(제9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형태소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다. 즉,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나 발생하는 음운 환경에 의해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달라진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래 형태소의 음가대로 적는다. 이 때 음절 단위로

고정시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산(山)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사

니]로 소리나더라도 산과, 이의 모습을 고정시켜서 산이로 적는다.(제

14항). 용언의 활용 시에도 마찬가지이다.(제15항)

형태소의 모습을 하나로 고정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세 개로

고정시켜 적는다. 음운론적 이형태의 경우 기본형에서 다른 이형태

가 음운론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예측 가능하

지만, 형태론적 이형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형태를 음가

대로 적는 것이다.15) -아/ -어을 구별하여 적는 것16)(제16항)과, 불

규칙 활용의 표기 방법 (제18항)에 대한 규정이 이런 예에 속한다.

합성어를 형성할 때 형태소의 음가에 변화가 발생해도 형태소의 원래

15) 걷- /걸- [步]의 경우 두 이형태를 모두 고정시켜 적기 때문에 거러 , 거러서
가 아니라 걸어, 걸으니로 적는 것이다.

16) 규정엔 없지만 , -이/ -가 , -을/ -를 , -와/ -과 따위의 조사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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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고정시켜 적는다.17)(제15항의 붙임1, 제26항, 제27항, 제57항의

일부)

파생어의 경우, -음이나 -이 (제19항, 제20항, 제25항의 일부)와 피사

동 접미사(제22항. 제57항의 일부)와 같이 생산적인 접미사가 붙어 파생

된 단어는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여 적는다. 생산적인 어근에서

파생되는 단어도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다.(제24항) 또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올 때에도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다.(제21항, 제25항 일부, 제26항의 일부)

넷째, 국어의 보편적인 음운 현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보편적인 음운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음 동화

현상, 된소리되기 현상 등이 있다. 합성어 형성시에 이 탈락하거나

(제28항), 이 으로 변하거나(제29항), 이나 소리가 덧나는

것(제31항)은 국어의 보편적 음운 현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 나타나는 단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된다. 또한 두음 법칙 현상이

나타나는 한자어의 어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제10항, 제11항, 제12

항). 한자어가 속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제52항)와 발음 형태가 굳어진

것(제13항) 역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준말의 경우 준 대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 원칙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형태소 내부에서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날 경우, 그 형태소와

결합된 다른 형태소의 모습이라도 고정시켜 적는다.(제32항) 그러나 형

태소 사이에서 축약이나 탈락이 생긴 경우에는 준 대로 즉, 소리나는 대

로 적는다.(제33항∼제38항, 제40항의 붙임 2)

다섯째, 새로이 형성된 단어가 그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의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형태소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 대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고정시켜 적는 이유는 의

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의 원래 의미와 거리가

멀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원래 모습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

17)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구성하는 형태소의 원뜻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태소의 모습을 고정하여 적지 아니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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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항의 붙임 1, 제19항의 다만, 제21항의 다만 2, 제27항의 붙임 2, 붙임

2, 제40항의 붙임3이 그 예가 될 것이다.

Ⅴ . 문법 지식과 괴리된 맞춤법 규정의 학습

앞 절의 기술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표기할 수 있으려면, 단어를 몇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형태소의 기저형을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언어에 대

한 분석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맞춤법 교육은 문법 교육의 일환으로 행

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문법 교육의 틀 안에서 행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문법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문법 교과서는 문법 지식과 맞춤법 지식이 별개의 것인

양 구성되어 있다. 현행 문법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와 국어

2. 말소리

3. 단어

4. 문장

5. 의미

6. 이야기

7. 바른 언어 생활

8. 표준어와 맞춤법

맞춤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말소리 , 3.단어 단원과 8.표준어와

맞춤법 단원이 별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법 지식과 맞춤법이

별개의 것인 듯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말소리

단원에는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이시

옷을 제외하고는 맞춤법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며, 3.단어 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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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만, 맞춤법과 관련해

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8.표준어와 맞춤법 단원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역시 맞춤법 규정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문법 지식과 관련된 단원(2∼6 단원)과 맞춤법을 포함한 바른 언어

(혹은 규범적 언어) 사용 단원을 별개의 것으로 구성하여서는, 문법 교

육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 둘은 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18)

Ⅵ . 맞춤법 범위의 축소

문법 교과서의 맞춤법 관련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낱자를 적

는 방법, 즉 철자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도 포

함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띄어

쓰기이다 . (중간 생략)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이다 . 이

단위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형태소 , 던어 , 어절, 구 , 문장 등인데, 붙여 쓰

는 말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 또는 너무 자주 띄어 써야 하는 번거로움

을 피하기 위하여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은 것이다 . 이 때, 조사는

일단 단어로 보기는 하되 , 앞의 말에 붙여 쓰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문법,

1996, p .190)

18) 이런 측면에 한해서는 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 비록 다루고 있는 영역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설명도
맞춤법 능력을 신장시키기에는 많은 점이 부족하지만, 음운의 변동은 표기
법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 ,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 이
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음운의 변
동을 공부할 때에는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 (중학교
국어 2학년 1학기 p.28)나,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는)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적는데 , 앞뒤의 말이 한자어로만 된 단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중학교 국어 2학년 1학기 p.41)
는 언급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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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자법과 띄어쓰기만으로는 맞춤법의 모든 영역을 다루었다

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외래어 표기 방법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외래어 역시 국어 어휘의 일부분이므로, 외래어를 적는

방법은 맞춤법 지도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

에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는 것이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3항)

외래어 표기법은 맞춤법과 대등한 별개의 규정이 아니라, 한글 맞춤

법의 하위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맞춤법을 지도할 때 반드시 외래

어 표기에 대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장부호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부록

에서 문장 부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실

제 문자 언어 생활과 유리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의 문자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규정에는 빠진 경우도 있어19) 규정 자체를 보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문장 부호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Ⅶ . 맞춤법 교육 연구의 과제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통해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을 살펴보았다.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맞춤법에 대한 바

른 이해를 미흡하나마 피력해 보았다. 맞춤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방

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다음 연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맞춤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도

19) 책이름에 많이 사용하는 낫표( )나 겹낫표( )의 경우, 규정에는 세로쓰
기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낫표나 겹낫표와 마찬가지로 책이름에 많이
사용하는 < 과 > 은 규정에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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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맞춤법 교육은 문법 교육

과 관련되어 지도될 수 있을 터인데, 기존의 문법 지식 교육에 맞춤법

교육을 연계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맞춤법 교육

에 필요한 문법 지식을 선정한 후에, 문법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

/국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나 탐구 능력의 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언어/국어사용 능력 신장이 문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 할 때,

맞춤법 교육을 위한 지도 내용 선정은, 문법 교육의 내실화에도 기여하

리라 본다.

아울러 맞춤법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고, 길러지는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한글 입문기의 아동의 인

지 능력과 언어 능력은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아동이 사용하

는 맞춤법 전략과 성인의 그것은 같은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지도 내용

과 지도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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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위 호 정

맞춤법 능력은 개인의 이미지 향상과 작문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교육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는 첫째, 문자와 언어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

표준어와 맞춤법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음성 언어의

단위와 문자 언어의 단위를 혼동하고 있었다. 둘째, 표음주의/표의주의

와 모아쓰기/풀어쓰기라는 표기 원칙을 별개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

법의 원리를 불충분하게 설명하였고, 넷째, 문법 지식과 맞춤법 능력의

향상을 별개의 것으로 다룸으로써 맞춤법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다. 다섯째, 맞춤법의 범위를 외래어 표기법과 문장 부호 사용법을

제외하고 철자법과 띄어쓰기에 국한함으로써 전반적인 표기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재로 보기 어려웠다.

보다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깊

이 있는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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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 c t >

Problem s on s pelling teaching

in "Hig h S chool Gram m ar"

W e e , H o - j e on g

Con cernin g of spellin g teaching "High S chool Gram m ar "

t ex tbook hav e 5 problem s .

F ir st , con cept s of 'w riting ' and ' languag e ' ar e confu sed, unit s

of w ritt en lang au ge an d unit s of oral lan gu age are confu sed, an d

com cept s of st an dard language and spellin g (or orth ography ) are

confu sed.

S encon d, pair s of phon eticism/ ideographicism as writ ten

prin ciple an d pair s of syllabic/ linear prin ciple are m ix ed.

T hird , explan at ion of 'ph on ologically but gram m aticall ' in

< Hangul M achumbub > is in sufficient .

F orth , gram m atical know leg de ex planaton tak e n o account of

spelling teaching .

F ifth , ex otics spellin g an d pun ctuat ion m ark s are ex cluded.

T h erefore t ex tb ook "High S chool Gram m ar " is n ot g ood for

spelling teac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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